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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5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호주의 배리 마셜 박사가 3

월초 한국을 방문했다. 마셜 박사는 국내 모 유산균 음료

의 광고 모델로 한국인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그가 연구하는 위장

내세균인‘헬리코박터파일로리’도광고를통해한국인들에게많

이알려져있다. 

3월8일한국언론재단에서주최한KPF포럼에서마셜박사를처

음만났다. 과학담당기자로서해마다노벨상기사를쓰고, 가끔한

국을방문하는역대노벨상수상자를인터뷰하지만노벨상을받은

후3개월여만에당사자를만난것은처음이었다. 마셜박사는“수

상 이후 갖는 세계 순회강연 중 한국이 첫방문국가”라며“고향에

돌아온듯편하고친숙하다”고운을뗐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컴퓨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

지만그래도사람을직접만나서얻는느낌은남다른바가있다. 특

히과학분야는책이나문서로읽으면딱딱한정보도연구자에게직

접들으면살아있는정보로변하게된다. 

그의 연구 내용을 들으면서 필자는 그의 삶의 이력과 그를 둘러

싼 과학 환경으로 생각이 뻗어나갔다. 31세의 젊은 나이에 헬리코

박터세균을발견하고, 스스로그존재를입증하기위해병원균을

마시기도 한 젊은 과학자가 50대의 중견 과학자로 세계인의 환영

을받을때까지얼마나많은일이있었을까. 

극한 환경에서도 발견되는 미생물에 관심

31세때 위속의 헬리코박터 세균 발견

미생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극한 환경

에서미생물이발견된다. 예를들어뜨거운온천에서사는놈이있

는가하면남극의추운바닷물에서도생존하는놈이있다. 철을뜯

어먹거나 유황을 먹이로 살기도 한다. 동물이나 식물들은 도저히

살수없는환경이라도, 지구상어디서나살수있는것이바로미

생물이다. 

마셜 박사의 헬리코박터는 인간의 위에서 사는 세균이다. 그가

헬리코박터에관한연구를시작한것은지금으로부터24년전이었

다. 그는 당시 호주 로열퍼스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31세의

젊은의사였다. 그는위염에관심이많던병리학자로빈워런과의

기투합해 위염과 관련이 있는 세균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982

년헬리코박터파일로리를처음으로배양했으며, 이들세균이소화

성궤양과위암을일으키는존재라고생각했다. 

그러나1980년대초반, 위속에세균이살고있다는가설을처음

주창한때만해도의학계에서는위속에있는강한위산때문에아

무런미생물도살수없다고알려져있었다. 

마셜 박사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위 점막의 조직을 떼

어내세균의배양을시도하는과정에서실패를거듭하다지친나머

지휴가를떠났다. 인큐베이터에있던위점막균을버리고간다는

것을 깜박 잊고 휴가를 다녀온 그는 돌아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인큐베이터안에세균이배양돼있었던것이다. 이후마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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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위점막에헬리코박터가기생하고있다는사실을증명하고이

를치료할수있는방법을모색했다. 

마셜박사는기존의학설을뒤집는헬리코박터세균을증명해내

며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극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박테

리아가 생존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결론이었다. 그는“눈에 보이지

않는다고해서미생물이존재하지않는것은아니다”며“세균이든,

바이러스든계속해서찾고치료법을모색해야하는필요성을터득

했다”고강조했다.

마셜박사는“위에는박테리아가살지못한다는결론이나있는

상태에서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이며

아주천천히자신의이론을입증하기위해노력했다고말했다.

‘상식’도 뒤집힐 수 있다며 입증위해 병원균 스스로 마시기도

지금은 노벨상이라는 영광을 안았지만 20년 전 마셜 박사는 호

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이었다. 풋내기 과학자가 위 속의

미생물을찾아내고“이것이위궤양의원인이다”라고외쳤을때이

를 인정해주는 학자들은 없었다. 위는 산도가 강해 미생물이 살지

못할것이라는것이정설이었기때문이다. 

마셜박사는위궤양의원인이헬리코박터라는것을증명하기위

해 자신이 배양한 균을 스스로 마셔‘코흐의 가설’을 입증했다고

한다. 

여기서 코흐의 가설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코흐의 가설이

란 첫째,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병원체내에서 발견될 것, 둘째, 세

균을체외에서분리가능할것, 셋째, 세균을체외에서배양하면같

은세균이될것, 넷째, 분리된세균을다시환자에게넣었을때발

병할것등이다. 

쉽게말하면마셜박사가위궤양환자에게서헬리코박터를분리

했지만, 이 세균이 다시 위궤

양을일으키는지확인을해야

진짜병원균으로인정을해준

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

이었다면 아마도 헬리코박터

를 쥐와 같은 실험동물에게

주입해쥐가위궤양을일으키

는지연구하고이를사람에게

임상적용했을것이다. 그러나

마셜 박사는 자신의 몸을 실

험체로 사용해 헬리코박터 배양액을 마시고 위궤양에 걸렸다. 또

이를바탕으로위궤양치료법도개발했다. 

20여년이지난지금에와서보면마셜박사의실험은극적인에

피소드나 영웅담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실험자 스스로 자신의

몸을실험체로사용한것을과연칭찬할수있을까. 당시헬리코박

터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균으로 위궤양 외의 다른 병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었다.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이론을입증하기위해그런실험을했어야했을까, 아니그실험을

할수밖에없었던상황이무엇이었을까. 

마셜 박사는 자신이 노벨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며“준

비된사람에게기회가온다”고말했다. 그는다른사람들이말하는

‘상식’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가슴 속에 새겨야

한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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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 후,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경향신문사에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부 등을 거쳐 현

재 과학전문기자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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